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한 결의문

 지난 50년 동안 구미는 수많은 경제적 위기에도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 온 전자

산업의 메카였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며, 

43만 구미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반도체 투자를 앞둔 절체절명의 시점에 와 있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구미경제의 재도약을 희망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지방경제 뿌리가 흔들린다.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하라.
지역 발전이 곧 글로벌 경쟁력이다. 지방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만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살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경제를 말살시키는 수도권공장총량제 
특별물량 공급을 승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

2.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
구미 국가5단지에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를 위해 5단지 분양가 인하와 원형지 
공급은 물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3. SK하이닉스의 구미투자를 위해 구미시의회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구미는 283만평의 5단지 부지와 반도체 핵심재료 생산본사와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우수한 제조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43만 시민과 함께 SK하이닉스가 구미에 투자하기를 바라며, 행․재정
적인 모든 사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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